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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설은 역사적 사실과 허구가 교차하는 서사 형식의 작품입니다. 이완용이라는 실존 인물의 행적, 일제강점기의 토지 수탈, 그리고 해방 이후 친일 재산 환수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소재로 하되, 등장인물의 대사와 내면 묘사, 세부 장면은 작가적 상상력을 통해 재구성한 것입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거울입니다. 한 인간의 탐욕이 어떻게 법과 시스템을 통해 영속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맞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집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 묻고자 합니다.

	역사는 용서할 수 있지만,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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